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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열사 추모일

이름	 추모일	 장소

이기택	 05.12.3	 	

정연관		 87.12.4	 대전국립묘지

박응수		 87.12.5

김병곤	 90.12.6	 경기	마석	모란공원

권미경	 91.12.6	 경남	양산	솥발산

이길상	 98.12.7	

성기득	 03.12.7	 경남	양산	솥발산

탁은주	 91.12.10

한희철	 83.12.11	 경기	마석	모란공원

이재식	 89.12.11	 경기	마석	모란공원

이상희	 96.12.11

조영래	 90.12.12	 경기	마석모란공원

최성근	 92.12.13

장현구	 95.12.14	 경기	마석	모란공원

정은복	 83.12.15

조수원	 95.12.15	 경남	양산	솥발산

심재환	 87.12.16

박인기	 90.12.17

홍덕표	 05.12.18

조용수	 61.12.21

송건호	 01.12.21	 5・18국립묘지

권운상	 96.12.26	 경기	마석	모란공원

김춘봉	 04.12.27

박성호	 93.12.27

조현식	 98.12.28	 경기	마석	모란공원

박상윤	 04.12.30

게시판

송년한마당	개최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사회	단체	송년한마당	준

비위원회는	이달	27일(목)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2007	송년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사회	단체가	한	해	동안	활

동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부문별(민주,	시민,	여

성,	통일,	문화,	종교,	환경,	5월)을	성찰하며	활동

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프로

그램은	1부	기념식,	2부	활동	공유,	3부	문화마당으

로	진행된다.

오월상생	애니메이션	제작

1980년	5월의	기억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오월상생,	Memory	

of	May>	애니메이션이	지난달	27일(목)	7시	인디스페이스	3관에

서	상영했다.	

<오월상생>은	1980년	5월	군부독재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

주의	정신을	다시금	상기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애니	현장	체험학습이

다.	5·18묘지를	방문한	중학생	또래	아이들은	80년	항쟁에서	공수부

대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시신을	찾지	못해	무덤	없이	묘비만	세

워져	있는	행방불명자	묘역을	둘러본다.

80년	5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광주시민의	붉은	피는	27년

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당대	분노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민중가요	‘오월의	노래2’를	비롯한	‘민주햇

살’,	‘전진하는	오월’,	‘오월의	노래1’,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영화	배경	

음악으로	5·18과	현재를	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인권과	환경,	역사에	관심을	쏟고	있는	전승일	감독은	단편애니메이

션<기억>(1992)을	시작으로	<내일	인간>(1994),	<미메시스TV-에

피소드1>(2000),	<하늘나무>(2003),	<똥이	어디로	갔을까>(2006),	

다수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으며	5·18기념재단이	주최한	‘애니메이

션	제작’	사업에	선정(<오월상생>,	2007)	되었다.

민주공원	회원	초청	가족뮤지컬	

‘오	마이	시스터’	공연

부산민주공원은	민주공원	회원들을	위한	가족뮤지컬	‘오	

마이	시스터’를	공연한다.	초청공연으로	열리는	‘오	마이	

시스터’는	이달	7일(금)부터	9일(일)까지	열리며	현대판	콩

쥐	팥쥐	이야기를	통해	서로	성씨가	달라서	갈등하고	괴로

워했던	두	자매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한	공연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

는	뮤지컬이다.	

소통과	공감	-	2007	인권문화제	‘인권아	놀자’

일상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로서	풀어내고	이를	통

해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열리는	2007	인권

문화제가	지난달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부산	민주

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포도서관,	부산대학교	등에서	

열렸다.	인권문화제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인권	영화

제와	2001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인권문화제를	통합하여	

인권	문화제로	새롭게	출발하여	명실	공히	문화로서	인권

을	다루는	축전의	장을	펼쳐왔다.	

희망세상       게시판


